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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시작점, 낯선 나라 미얀마에 빠진 이유
 권재혁  승인 2021.01.22  21면

홍천 출신 허은희 작가 에세이

▲ 허은희,'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

‘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는 홍천 출신의 20대 작가가 1년6개월동안 동남아 국가 ‘미얀마’에 머물면서 이 나라에 물드는 경험을 쓴 책이다.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작가가 학교밖 첫 사회생활 공간으로 낯선 나라인 미얀마를 만나며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쓴 허은희 작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전문봉사단과 NGO봉사단원으로 잇달아 미얀마를 찾아 연구활동과 지원사업에 참여했다.책

속 문장에는 미얀마를 떠난 후에도 그 곳의 추억들을 잊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한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라는 사명감과 미얀마의 첫번째 이

야기꾼이 되고 싶는 심정도 드러냈다.그의 꿈은 미얀마 식당을 여는 것이다.미얀마 가요 부르기는 특기다.허 작가는 “홍천에 있으면서 SNS에 미얀마 노래

영상을 올려 7만명 이상이 구독했다”며 “미얀마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 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곳이다.가장 좋아하는 ‘모힝가’(미얀마 국수)를 소개하

는 식당을 언젠가 열고 싶다”고 했다.이 책은 협성문화재단의 뉴북 프로젝트에 응모한 120여편중 최종 선정된 6편에 뽑히기도 했다.28일부터 지식공유 커

뮤니티인 더굿북에 5회 연재된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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